
THE TOWN NEWS 27September 14, 2020   Vol. 1333

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
전체 좌석의 23.5% 불과

한국철도공사(코레일)가 지난 1일과 8일, 9일 사

흘 동안 비대면(온라인)으로 진행한‘2020년 추석 

승차권 예매’에서 전체 좌석 201만 석 중 4분의 1 

수준인 47만 석이 팔리며 23.5%의 예매율을 기록

했다. 이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, 작년 추석에 판

매된 85만석 대비 55% 수준이다. 

9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승객 간 

거리두기를 위해 선제적으로 창가 좌석 승차권

만 발매해 전체 좌석 201만 석 중 창가 좌석 104

만 석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했으며 이 중 47만 

석이 팔렸다. 이에 따라 공급 좌석 대비 예매율은 

약 45%, 전체 좌석 대비 예매율은 23.5%을 기록

했다.

주요 노선별 전체 좌석 대비 예매율을 살펴보면 

경부선 24.4%, 경전선 26.0%, 호남선 27.1%, 전라

선 29.6%, 강릉선이 17.3% 예매됐다.

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가 시작되는 오

는 30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42.6%(경부선 

45.3%, 호남선 47.2%)다. 

코레일 관계자는“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고

려해 100% 비대면 예매와 창가 좌석만 예매하게 

됐다.”며“명절 기간 동안 열차 방역 등에 철저히 

기해 승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

다.”고 밝혔다.

대전·천안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한다

‘수인선’ 완전 개통 ... 25년 만

대전 유성구 궁동 일원과 충남 천안시 역세권에‘한

국판 실리콘밸리’인 스타트업파크가 조성된다.

10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이

날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스타트업파크 사업 대

상지로 대전시(단독형)와 충남 천안시(복합형)가 선정

됐다고 전했다.

스타트업파크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벤처 

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창업자와 투자자, 대학 

등은 개방된 환경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

력할 수 있다. 단독형은 주거 등 인프라가 잘 구축돼 

있어 창업 거점 기능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곳을 대

수원~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지난 12일 완전 개통

됐다. 1995년 기본설계 이후 25년 만이다.  종착역인 

수원역~인천역간 소요시간은 총 70분이며 향후 분

당선과 인천발KTX 등과 교통망이 연계 돼 경기 서남

부지역 철도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수인선 사업은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한국의 마

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기 

위해 총사업비 2조 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. 

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

용역을 거쳐,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

해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됐다.

2012년 6월, 오이도~송도를 잇는 1단계 구간 

13.1km가 개통됐으며 2016년 2월에는 2단계 구간 

인천~송도(7.3㎞)를 거쳐 오이도역까지 총 20.7km가 

상으로 하고, 복합형은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심지 등

에 주거·문화·복지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를 함께 조

성하는 모델이다.

대전시는 국비 126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궁동 

공영주차장 부지에 거점 건물을 조성할 계획이다. 이

곳에 10개 이상 민간운영사를 유치하고, 신한금융이 

1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600억 원 규모 벤처투자 

펀드로 지역 내 우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.

충남도는 천안역세권 주변 서북구 와촌동 일대에 

2022년까지 국비 300억 원 등 사업비 833억 원을 

투입해 1만7천639m2규모의 복합연구시설과 창업공

간 등을 조성해 스타트업 500개를 유치할 방침이다.

개통됐다. 이어 마지막 3단계인 수원~한대앞 19.9km 

구간이 개통되며 기존 협궤 노선 폐선이 25년 만에 

처음으로 하나의 철도로 연결됐다.

이번 개통으로 수인선은 분당선(수원~분당~왕십

리·청량리)과 직결해 전철이 운행된다. 수인선과 분

당선 직결 시 총 운행 거리는 108km에 달해 수도권 

전철 노선 중 3번째로 긴 노선이 탄생한다.

또 현재 인천에서 1호선을 이용해 구로를 거쳐 수

원으로 이동할 경우 90분이 소요되던 것이 수인선

을 이용하면 70분으로 이동 시간이 20분 줄어든다.

지금까지는 인천, 시흥, 안산, 화성에서 수원역까

지 전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거

나, 금정역 및 구로역까지 이동해 1호선으로 환승해

야 했다.

지금 서울에서는

▲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운데 서울역 

발권 창구가 한산하다(위). 아래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

예매하기 위해 서울역 창구를 가득 매운 시민들. 사진=타운뉴스 DB

▲ 1978년 수인선 소래철교를 달리고 있는 협궤열차(왼쪽)와 복선화 된 표준궤도를 달리고 있는 수인선 전동열차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인천시립박물관, 한국철도시설공단


